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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시점 2024. 11. 4.(월) 배포즉시 배포 2024. 11. 4.(월)

한·일·중 지식재산 연수기관장, 
교육협력 위해 머리 맞댄다

- 특허청, 「제15차 한·일·중 지식재산(IP) 연수기관장 회담」 참석(11.5~11.6) -

 특허청(청장 김완기)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11. 5.(화)~6.(수) 중국 북경에서 

열리는 「한·일·중 지식재산(IP) 연수기관장 회담*」에 참석해 3국간 지식

재산권(이하 ‘지재권’) 교육 분야 현안 및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 한국 국제지식재산연수원(Internationl Intellectual Property Center, IIPTI), 일본 공업소유권정보·

연수관(National Center for Industrial Property Information and  Training, INPIT), 중국 지식재산

배훈중심(China Intellectual Property Training Center) 기관장 및 실무진 참석

<한·일·중 지식재산 연수기관장 회담, 지재권 교육 경험 공유 및 교육협력 발전 방안 논의>

 5일(화) 14시 30분(현지시각)에 개최되는 한·일·중 지식재산(IP) 연수기관장 

회담은 한국․일본․중국의 지식재산 교육 담당 연수기관장들이 3국간 지재권 

교육 현황 및 경험을 공유하고 교육협력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번 회담에서는 국제 특허 출원(PCT*)의 51%(’23년, 세계지식재산기구 

PCT 연간 보고서)를 차지하는 3국이 지재권 교육 분야 협력의 필요성에 

동감하면서 ▲ 각국 지재권 교육현황 공유 ▲ 공동 협력 교육 프로그램 실시 

▲ 대학 연구원 대상 지식재산(IP) 교육과정 발굴 ▲ 인공지능(AI) 기술의 

지식재산 교육 적용 방안 등의 다양한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 Patent Cooperation Treaty(특허협력조약), 자국 특허청에 하나의 출원서를 제출함으로써 복수의 

조약가입국가에도 출원한 효과를 부여하는 국제특허출원제도

<한·일·중 공동 세미나, 3국 인공지능(AI) 관련 특허 심사 규정 발표 및 토론>

  6일(수) 9시(현지시각)에 열리는 한·일·중 공동 세미나는 각국 지재권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 프로그램으로, 코로나 팬데믹 이후 4년 만에 재개된다. 본 

세미나는 각국의 심사관 및 변리사를 대상으로 3국의 ‘인공지능(AI) 관련 특허 

심사 규정’에 대해 온라인으로 발표하고, 토론하는 시간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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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은 이번 회담을 통해 각국에서 추진하는 지식재산 인력 양성 정책과 

신기술 및 지식재산의 접목·적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미래 지식재산 

분야를 이끌어갈 인력을 양성하고 훈련하는 일에 3국이 지속적으로 협력하는 

토대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특허청 임진홍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은 “3국간 지재권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고 동반자 관계를 확인하는 뜻깊은 시간”이라며 “앞으로 지식재산 인력 

양성 및 세계 지식재산 분야 발전을 위해 3국의 지식재산 교육협력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사진은 행사 후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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